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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바울로의 연대기

위에서는 바울로의 삶의 중요한 요소를 밝혔다. 그러한 삶의 전환 

을 극적으로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. 반생 (牛 生 )을  송 

두리째 버리고 새로 난 사람으로 그는 남은 반생을 오직 하나의 목적 

을 위해 달렸다. 그럼에도 그의 삶의 자세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서술 

한다.

나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，또 이미 완전해 

졌다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뿐입니 

다. 형제들이여，나는 아직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

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

고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뿐입니다… … 

(필립 3, 12 이하).

그는 달리는 사람，‘ 이만하면’을 모르는 사람，정말 예수에게 미친 

사람이다. 그러기에 그의 연대기를 쓰거나 그의 업적을 비문처럼 나 

열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부각될 수는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

알기 위한 길잡이로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만이라도 기록 

하는 것이다.

사도행전 18장 12절에 갈리오(L . J . Gallio)가 아카이아(Achaia) 

의 총독으로 있을 때，유다인들이 그를 갈리오의 재판에 회부했다는 

얘기가 있다. 그런데 1905년에 델피 (Delphi) 라는 곳에서 갈리오가 

A .D . 51년 또는 52년에 아카이아의 총독으로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 

된 후로 그것이 바울로의 연대를 정하는 거점이 되었다. 그런데 바울 

로가 갈리오 앞에 서기 전에 이미 고린토에 적어도 1년 반 정도 있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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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데 (사도 18, 11)，그렇다면 대략 A .D . 49년말쯤부터이다. 따라서 

바울로가 갈리오 앞에 서게 된 때는 대체로 A .D . 51년경이라는 계 

산이 나온다. 이것을 기점으로 추산된 그의 연대는 다음과 같다.

예수 처 형 : 약 A .D . 30년 

바울로의 생년 : 알 수 없음 

그의 전환 : 약 A .D . 31 〜 32년 

예루살렘 첫 방문 : 약 A .D . 34〜 35년 

시리아와 길리기아 체류 : A .D . 35~48년 

사도회의 : A .D . 48년

제 1차 소아시아와 그리스 순방 : A .D . 48〜512(?)년

제 2차 소아시아와 그리스 순방 : A .D . 51 〜 55년

예루살렘 입성 체포 : A .D . 56〜 57년 (2년쯤 가이사리 아에 투옥)

로마에 압송 : A .D . 58년

네로에게 처형 ： A .D . 60년 (1 K l e m . 5 : 7 ,  6 : 1 )

이상에서 보면 그는 약 30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 당시 

세계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‘진격 ’해서 복음을 전하고，그가 그 당 

시 땅 끝으로 알고 있던 스페인에는 못 가고 처형되었다.

그 동안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박혔고，우리 

손에 들어온 첫 편지로서 데살로니카전서를 A .D . 50년경에 썼는데， 

그후 10년간 여러 편지를 썼고，수없이 설교와 논쟁을 하면서 그리스 

도의 증인의 가장 대표적 인 삶을 끝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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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바울로의 증언 

1) 인간세계 심판

로마제국 :세계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

편지 (로마서 )는  바울로의 사상을 총집약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. 

그런데 이 장엄한 그리스도 증언서의 서두에서 바울로는 가차없이 

인간세계의 심판을 선언한다. 그의 인간들에 대한 심판은 다음과 같 

이 집약된다.

의인은 없다.

단 한 사람도 없다.

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느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.


